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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가 28일 총 634

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FY27) 예산안

을 공개했다. 힐리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도, 재정 운용을 통해 MBTA에 11억 달러 이

상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

페어 셰어’ 세금), 세법 운용 조정, 그리고 

수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비기금(re-

serves) 활용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

련하는 구조다. 힐리 주지사는 현재 재선 도

전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

고 있다. 

예산 총지출 규모는 634억 달러로, 지난해 

7월 서명된 610억 달러 예산 대비 3.8% 증가

한 수준이다. 2025년 12월 

모라 힐리 주지사, 634억 달러 규모 
2027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13면으로 계속

뉴잉글랜드 한인인구 4만8천 명 돌파…매사추세츠10년새 41%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

잉글랜드 지역 한국계 인구가 4만 8천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미 샌서스국 아메리

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2023년 추정치에 

따르면 커네티컷을 제외한 뉴잉글랜드 5개주

에 거주하는 한국계 인구가 4만 8천여명을 넘

어섰으며 인구 구성 구조도 확연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추정치를 보면, 매사추세츠주 36,353명

, 뉴햄프셔 4,497명, 메인 2,924명, 로드아일랜

드2,921명, 버몬트1,477명 순이다. 2021년 추정

치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6%에서 9% 수준

의 증가율을 보이며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한인 인구는 2010년 25,720명에

서 2015년 31,898명으로 5년간 조기유학의 바

람을 타고 24.0%(6,178명) 급증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  ▶▶12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3만6천여명으로 뉴잉글랜드 5개주 75% 차지  
매사추세츠 인구 유학생, 연구원 등 전문직 중심으로 재편  

<전체 기사 읽기>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인구가 2023년 기준 약 5만여명에 근접했으며 대부분의 한인들은 매사추세츠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보스톤 시청 광장에서 태극기 게양
식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과 시청관계자들

<전체 기사 읽기>

세금 인상 없이 MBTA에 11억 달러 추가 지원… 
생활비 부담 속 재정 운용 시험대

tel:+1-781-438-6170
http://www.songkkimlaw.com
tel:+1-339-224-1512
mailto:susan@prorealty.group
tel:+1-617-642-3156
mailto:won@bostonpremierrealty.com
https://bostonkorea.com/news/%EB%89%B4%EC%9E%89%EA%B8%80%EB%9E%9C%EB%93%9C-%ED%95%9C%EC%9D%B8%EC%9D%B8%EA%B5%AC-4%EB%A7%8C8%EC%B2%9C-%EB%AA%85-%EB%8F%8C%ED%8C%8C%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10%EB%85%84%EC%83%88-41-%EC%A6%9D%EA%B0%80/
https://bostonkorea.com/news/%EB%AA%A8%EB%9D%BC-%ED%9E%90%EB%A6%AC-%EC%A3%BC%EC%A7%80%EC%82%AC-634%EC%96%B5-%EB%8B%AC%EB%9F%AC-%EA%B7%9C%EB%AA%A8-2027%ED%9A%8C%EA%B3%84%EC%97%B0%EB%8F%84-%EC%98%88%EC%82%B0%EC%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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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더 설날 같은 미국 2세들의 설날 잔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교 51주년을 맞는 뉴잉글랜드 한

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박선

영)는 1월 24일 병오년 설날을 맞아 

세배방과 다양한 민속놀이방 등 모

두 20여 개의 전통문화방을 만들고 

학생들이 한민족 고유의 놀이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속

에서 진행됐음 불구하고 2세 학생들

은 설빔과 고운 옷을 차려입고 세배

방과 윷놀이▪비석치기▪제기차기▪투

호놀이▪딱지놀이▪활쏘기▪공기놀이

와 설빔 만들기 등 교과서에서 배웠

던 놀이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한민

족 아름다운 문화를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회에서는고유 민속 예절 교육

을 위해 각 과정별로 총 6개의 세배

방을 준비했다. 학생들은 여섯 개의 

세배방에서 남자와 여자의 각각 다

른 세배법을 배운 후 할머니와 할아

버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덕담

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기부터 첫 아이를 뉴잉글

랜드 한국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밝

힌 한 학부모는 “아이가 어느새 말

하고 읽음에 자신감을 갖고 간단한 

문장을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한 가득”이

라고 말하며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첫째가 초급과정에서 공부

하고 있다는 어머니는 “아이가 두 

손을 포개며 어른께 세배를 하는 모

습을 보니 정말 감동과 기쁨의 순간

이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

지께 사진을 보내려고 열심히 찍고 

있다.”고 전했다.  

금년에 처음으로 세배방 어르신으

로 참여한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

장과 아버지는 세배를 하러 온 2세들

에게 새해 덕담을 해 주며 기쁨과 감

동의 순간을 함께 했다. 

2월 21일에 시작되는 봄학기부터 

아이들이 새로 입학시키기 위해 미

리 방문했다고 밝힌 아빠는 “아이

들이 한복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는

데 이처럼 전통 예절과 고유 문화체

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

사하다.”고 전했다.  

이날은 웰슬리( Wellesley )대학

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10명이 이선희 교수와 함께 방문해 

설날잔치를 참관했다. 웨슬리 대학

은 매년 봄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에서 문화교육을 직접 맡아 가르치

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설날 행사 후 학생들은 학부모회

에서 제공한 떡과 간식을 나누며 각 

학급별로 종강식을 가졌고, 교사회

에서는 교사회 종무식을 마친 후 제

기차기 및 공기놀이와 팽이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주 최고의 교사진과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2세는 물론 한국을 배우

고자 하는 성인들에게도 최고의 교

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뉴잉글랜

드 한국학교는 뉴턴(Newton)의 오

크힐 중학교에 위치해 있는데 오전 

및 오후교육과정 등에 모두 50개 학

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도 봄학기는 오는 2월 21일

부터 시작되며 현재 재학생 및 신입

생의 등록이 진행중이다. 일부 저학

년 연령 학급은 약간명만 선착순 입

학이 가능하나 한글교육, 역사-문화 

부문 교사지원자 자녀의 경우 우선

입학도 가능하다. 봄학기 입학 문의

는  학 교 홈 페 이 지

(www.ksneusa.org)의 ‘Register’ 

페이지 활용과 이메일 korean-

school.ne@gmail.com 또는  (508) 

523-5389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설날잔치 … 전통을 배우고 잇는 학생들 

기초2과정 세배방에서 덕담을 주시는 할아버님 

기초2과정의 윷놀이를 배우고 있는 모습 

웰슬리대 한국어과 학생들 이선희 교수와 방문

tel:+1-617-505-6771
tel:+1-929-600-4880
https://bostonkorea.com/news/%ED%95%9C%EA%B5%AD%EB%B3%B4%EB%8B%A4-%EB%8D%94-%EC%84%A4%EB%82%A0-%EA%B0%99%EC%9D%80-%EB%AF%B8%EA%B5%AD-2%EC%84%B8%EB%93%A4%EC%9D%98-%EC%84%A4%EB%82%A0-%EC%9E%94%EC%B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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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새소망교회, 신년 맞이 '사랑의 떡국 잔치'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 보스턴 

지역 사회에 따뜻한 떡국을 나누며 

한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마

련됐다.  

보스턴 새소망교회(담임 진남조 

목사)는 지난 1월 3일 토요일 보스턴 

한미 노인회관에서 지역 시니어들을 

초청해 ‘사랑의 떡국 잔치 및 윷놀

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민 생활 중 맞이하

는 새해, 자칫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회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떡국 정찬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했고, 식사 후에

는 한국 고유의 민속놀이인 ‘윷놀

이’ 순서가 이어져, 참석한 어르신

들과 봉사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

거운 교제를 나누며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행사를 준비한 보스턴 새소망교회 

관계자는 “한 해를 시작하며 어르

신들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준비했다”고 말하고,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매월 넷째주 ‘행복 시니어 학교’ 

출범 

보스턴 새소망교회는 오는 2월부

터 매월 넷째 주에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시니어 학교’를 운영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행복 시니어 학

교는 종교와 상관없이 보스턴 인근

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공

간”이라며, “많은 분이 오셔서 유

익한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초청의 뜻

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보스턴 

새소망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GMC) 

소속이다. 교회는 지난 2023년 7월, 

동성애 문제 등 신학적 견해 차이로 

인해 연합감리교회(UMC)에서 분

리되어 나왔다. 

보스턴 새소망교회 측은 “GMC

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따르

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교단”이라

고 소개하며, “보수적이고 성경적

인 신앙 가치관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한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아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스턴 새소망교회의  ‘행복 시

니어 학교’는 2월 말 처음 시작된다

.  

일시: 2026년 2월 28일 (토) 오전 10

시 ~ 오후 2시 

장소: 보스턴 새소망 글로벌 감리

교회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문의: 김지영 전도부장 (603-674-

3415)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액튼 디스커버리 
박물관 설날행사 
2월 14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매사추세츠 서북쪽에 위치

한 액튼(Acton, MA)의 디스커

버리 박물관(https://www.dis-

coveryacton.org/)은 2월 14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설날행

사를 개최해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행사를 선보인다.  

올해로 4년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복 입어보기, 세배

하기, 여러 설날 놀이 등이 준비

되어 있다.  

디스커버리 박물관은 가족 모

두가 과학, 자연, 놀이의 즐거움

을 발견하면서 호기심과 창의성

을 키워 학습에 즐거움을 더하

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자

연과 야외 활동 놀이를 통해 학

습하는 것을 추구한다.  

박물관 주소는: 177 Main 

Street (Route 27) 

Acton, Massachusetts 01720 

Phone: 978-264-4200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새해 맞아 윷놀이 한마당 지역 사회에 온기 전해  
2월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복 시니어 학교’  

tel:+1-781-322-4914
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83%88%EC%86%8C%EB%A7%9D%EA%B5%90%ED%9A%8C-%EC%8B%A0%EB%85%84-%EB%A7%9E%EC%9D%B4-%EC%82%AC%EB%9E%91%EC%9D%98-%EB%96%A1%EA%B5%AD-%EC%9E%94%EC%B9%98-%EC%84%B1%EB%A3%8C/
https://bostonkorea.com/news/%EC%95%A1%ED%8A%BC-%EB%94%94%EC%8A%A4%EC%BB%A4%EB%B2%84%EB%A6%AC-%EB%B0%95%EB%AC%BC%EA%B4%80-%EC%84%A4%EB%82%A0%ED%96%89%EC%82%AC-2%EC%9B%94-14%EC%9D%BC/


광고The Boston Korea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5

mailto:care@hmart.com


종합  6 The Boston Korea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예술협회, 코큐브 유스 아트 쇼케이스 2026 첫 무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청소년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

하는 코큐브 유스 아트 쇼케이스가 

오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진행된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의 미술위원

회가 기획한 코큐브(KOCUBE) 프

로젝트는 청소년과 신진 작가들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는 지속형 전시 

프로그램으로, 작품의 결과보다 그 

과정과 시간, 그리고 사고의 확장을 

전시로 담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번에 열리는 첫 번째 전시에는 

청소년  작가인  김강희 (Lucy 

Kanghui Kim)와  성예진 (Yejin 

Seong)이 메인 작가로 선정되어 그

들의 작품이 여러 점 전시되고, 25명

의 학생들이 참여한 한국 전통 수묵

화 기법의 공동 프로젝트 작품이 전

시된다. 

전시 총괄 및 큐레이션을 맡은 김

민희 디렉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와 대회들이 결과 중심으

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창의성

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의 시선과 

그 시기에만 존재하는 감정, 그리고 

그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전시를 

통해 기록하고 싶었다. 그들이 전시

를 통해 자신에게 지나가는 시기를 

마주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

는 창작의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

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기록

하고, 이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전시이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

다. 

코큐브는 앞으로 봄·가을 정기 

전시를 통해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신진 작가를 아우르는 전시를 이어

가며, 예술가의 성장 과정 자체를 기

록하는 전시 플랫폼의 역할을 해 나

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해에 확장 이전

한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며, 2

월 13일(금)에 오프닝 리셉션이 열린

다. 또한 참여작가인 김강희의 아트 

토크와 프레젠테이션이 오후 5시부

터 30분 동안 있을 예정이다. 입장료

는 무료이다.  

<전시 정보> 

코큐브  유스  아트  쇼케이스

(KOCUBE Youth Art Showcase) 

2026 

• 일시: 2026년 2월 9일 ~ 20일, 월 ~ 

금 오전 9:30 ~ 오후 5:00 

• 장소: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300 Washington St. (One Gate-

way Center), Suite 800, Newton, MA 

02458 

• 오프닝 리셉션: 2026년 2월 13일(

금) 오후 4:30 ~ 6:00 

• 주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 상세 안내: 

 www.kcsboston.org/kocube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617.949.1766

차세대 및 전문 클래식 연주들이 
한 무대에… '라이징 스타 콘서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차세대 클래식 유망주들과 

전문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Rising Stars Concert in 

Boston’이 오는 2월 5일 목요

일 오후 7시, 브루클라인 소재 보

스톤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비올리스트 김

진환, 클라리네티스트 손호영, 

첼리스트 이윤정, 피아니스트 

류형린 등 전문 연주자들이 참

여하며, 차세대 연주자로는 비

올리스트 마이클 리, 비올리스

트 박라희, 첼리스트 강다인, 바

이올리니스트 강조은이 무대에 

오른다.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

과 지역 음악계 활동을 통해 이

미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 연주

자들이 중심이 된 무대다.  

프로그램은 브루흐, 헨델, 모

차르트, 호프마이스터, 브람스, 

베토벤 등 정통 클래식 작곡가

들의 작품으로 구성돼 바로크, 

고전, 낭만주의를 아우르는 음

악적 흐름을 한 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연주회는 전문 연주자와 

차세대 음악 인재들이 함께 만

드는 교육적·예술적 무대로, 

한겨울의 클래식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공연은 2026년 2월 5일(목) 오

후  7시 , Korean Church of 

Boston에서 진행된다.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2월 5일, 보스톤한인교회서 유망 연주자들과  공동 무대

https://mass.gov/youthgambling
https://bostonkorea.com/news/%EC%98%88%EC%88%A0%ED%98%91%ED%9A%8C-%EC%BD%94%ED%81%90%EB%B8%8C-%EC%9C%A0%EC%8A%A4-%EC%95%84%ED%8A%B8-%EC%87%BC%EC%BC%80%EC%9D%B4%EC%8A%A4-2026-%EC%B2%AB-%EB%AC%B4%EB%8C%80/
https://bostonkorea.com/news/%EC%B0%A8%EC%84%B8%EB%8C%80-%EB%B0%8F-%EC%A0%84%EB%AC%B8-%ED%81%B4%EB%9E%98%EC%8B%9D-%EC%97%B0%EC%A3%BC%EB%93%A4%EC%9D%B4-%ED%95%9C-%EB%AC%B4%EB%8C%80%EC%97%90-%EB%9D%BC%EC%9D%B4%EC%A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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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8월 5, 6일 질레트 스타디움서 공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4월

부터 펼치는 새 월드투어 '아리랑

'(ARIRANG)의 북미·유럽 공연에 

질레트 구장이 포함됐다. BTS는 8월 

5일(수)과 6일(목) 팍스보로에 위치

한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공연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7일 "지난 

24일까지 공연 예매를 진행한 북미, 

유럽 공연이 전 회차(총 41회) 매진

됐다"며 "각 지역에서는 예매 시작 

후 스타디움급 공연장 좌석이 빠르

게 소진돼 글로벌 음악 팬들의 뜨거

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고 밝혔다. 

질레트 구장의 BTS 티켓은 최저 

$99 시작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최저

가 티켓은 2차 티켓 유통 플렛폼 가

격으로 가장 윗층 좌석이 $105-15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25·26·28

일 미국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

디움을 시작으로 엘파소, 멕시코시

티, 스탠퍼드, 라스베이거스, 뉴저지 

등 12개 도시에서 31회에 걸쳐 북미 

공연을 연다. 

이 가운데 탬파, 스탠퍼드, 라스베

이거스에서는 현지의 뜨거운 호응 

덕에 각 1회차씩 추가 공연이 확정됐

다. 

방탄소년단은 이후 6월 26∼27일 

스페인 마드리드 리야드 에어 메트

로폴리타노에서 유럽 투어의 막을 

올린 뒤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10회에 걸쳐 '아미'(

팬덤명)를 만난다.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은 미

국 엘파소 선 불 스타디움, 스탠퍼드 

스타디움, 폭스버러 질레트 스타디

움, 볼티모어 M&T 뱅크 스타디움, 

알링턴 AT&T 스타디움 등에선 한

국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에 나선다"

며 "이번 투어로 K팝 공연사에 또 하

나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의미

를 부여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지금

의 방탄소년단'을 노래한 신곡 14곡

이 담긴 정규 5집 '아리랑'(ARI-

RANG)을 발표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정관장 보스턴점, 신년 맞아 '감사의 
건강 선물' 특별 프로모션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벌링턴 H마트에 위치한 정관

장 보스턴점이 신년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1월 23일부

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되며, 가족과 친구, 소중한 분들

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행사로는 달임액 및 

녹용라인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

으로 1개 구매 시 10퍼센트 할인, 

2개 구매 시 20퍼센트 할인이 제

공된다. 건강 선물 수요가 많은 

설 시즌을 겨냥한 실질적인 혜택

이라는 평가다. 

두 번째 행사는 어린이 건강 

제품을 중심으로 한 키즈라인 프

로모션이다. 홍이장군 1·2·3

과 아이패스 제품을 대상으로 1

개 구매 시 10포, 2개 구매 시 20

포, 3개 구매 시 1박스를 추가 증

정하는 행사로, 최대 약 33퍼센

트 이상에 달하는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정관장 보스턴점은 또한 100

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고급 

보자기 포장 서비스를 제공해, 

감사 선물이나 명절 선물로 품위 

있고 정성스러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17년간 지역 한인사회의 

‘가족 건강 지킴이’로 함께해

온 정관장 보스턴점 관계자는 “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가

족의 건강과 소중한 분들께 전하

는 건강 선물에 의미 있는 선택

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매장 정보 주소: 3 Old Con-

cord Rd, #204, Burlington (H마

트 몰 내) 운영시간: 오전 10시 30

분 ~ 오후 7시 전화번호: 929-

600-4880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예매 시작 후 스타디움급 공연장 좌석 빠르게 소진" 
2차 티켓 플랫폼에서 거래, 가장 윗층이 $105-150에 거래  

https://mass.gov/dontmissout
https://bostonkorea.com/news/bts-8%EC%9B%94-5-6%EC%9D%BC-%ED%8C%8D%EC%8A%A4%EB%B3%B4%EB%A1%9C-%EC%A7%88%EB%A0%88%ED%8A%B8-%EC%8A%A4%ED%83%80%EB%94%94%EC%9B%80%EC%84%9C-%EA%B3%B5%EC%97%B0/
https://bostonkorea.com/news/%EC%A0%95%EA%B4%80%EC%9E%A5-%EB%B3%B4%EC%8A%A4%ED%84%B4%EC%A0%90-%EC%8B%A0%EB%85%84-%EB%A7%9E%EC%95%84-%EA%B0%90%EC%82%AC%EC%9D%98-%EA%B1%B4%EA%B0%95-%EC%84%A0%EB%AC%BC-%ED%8A%B9%EB%B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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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70.0508  
978.870.0043 

SBA 8(a) 프로그램 대규모 정지 조치, 한인 업체에게 기회인가? 

10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중소기업청(SBA)이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

램인 ‘8(a)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참여 

기업 1,091곳의 자격을 정지시키면서, 미 연

방정부 조달 사업의 구조 전반이 재편 국면

에 들어섰다. 

SBA의 이번 조치는 전체 등록 기업 약 

4,300곳 가운데 약 25%에 달하는 조달 사업

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조정이다. 

이에 대해 연방 조달사업자들의 모임인 

KoBE 정부조달협회의 매튜 리 회장은 

“1091개 8(a) 인증 기업이 빠지면서 단기적

으로 경쟁이 감소돼 실제 역량있는 한인 

8(a) 인증 업체의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

는 기회와 위기가 함께 생겼다”라고 전했

다.  

SBA는 지난해 12월 모든 8(a) 등록 기업

을 대상으로 최근 3년치 재무자료 제출을 요

구했으며, 올해 1월 19일까지 서류를 제출하

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일괄 자격 정지 조치

를 단행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조

치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 그동안 

사실상 묵인되어 왔으나 다시 엄격히 집행

하는 것이다.  

SBA는 정지 대상 기업 중 약 절반은 2021

년 이후 실제 연방정부 계약 대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4년간 수령액은 총 50억 

달러를 넘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트

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조달 시스템 

구조 개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8(a) 

프로그램은 원래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소상공인의 연방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제

도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유령회사(shell 

company)’ 구조, ‘통과형 계약(pass-

through)’ 방식, 형식적 소수기업 등록 등

을 통한 제도 남용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것

이 SBA의 입장이다.  

이회장의 설명은 이와 달랐다.  이 같은 “

오남용은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 

‘슈퍼8(a)’로 불리는 원주민 기업(ANC),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기업(AIT), 하와이 

원주민 조직(NHO)에서 발생했는데 이들

을 개혁하는 것이 아닌 가장 약한 고리인 성

실한 중소기업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며 

한인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

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연방정부의 

‘소수기업 계약 목표 비율’을 기존 15%에

서 법정 기준인 5%로 낮추고, 인종·집단 소

속만을 근거로 한 자동 인정 구조를 폐지했

다. 이는 연방조달 시장이 DEI 정책 중심 구

조에서 ‘서류 검증·재무 구조 중심’ 체

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회장은 “5%는 상한선이 아니라 법적

으로 규정된 하한선”이라며 “현실적인 소

수민족 기업 계약율은 약 11%에 가까울 것

”이라고 비교적 낙관적으로 해석했다.  

이 변화는 한인 사업체들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양날의 검이다. 기존에는 

소수계 커뮤니티 소속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프로그램 진입의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해 

유리한 구조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업의 

실질적 재무 구조, 사업 실체, 계약 수행 능

력, 회계 투명성이 핵심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

지 못한 경우 과거와 같은 조달사업 계약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SBA는 이미 2025년부터 8(a) 프로그램에 

대한 사상 첫 전면 감사를 실시했으며, 고액 

계약과 제한경쟁 계약을 중심으로 15년치 

계약 내역에 대한 구조 조사에 착수했다. 

USAID의 독립 8(a) 계약 권한 박탈, 수억 

달러 규모 계약 관련 기업 자격 정지 조치, 전

면 서류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은 모두 같은 방

향선상에 있다. 

이 회장은 “SBA는 심사기준을 과거보

다 3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미연방조달의 

8(a)/SDB 전체 규모는 거의 그대로이며 준

비된 실력을 갖춘 8(a) 기업만이 살아 남아

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코

비 미국정부조달협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8(a)/SDB 인증 중

심 접근보다 회계 시스템 구축, 재무 투명성 

확보, 계약 수행 이력 축적, 실질 조직 구조 

정비 등 핵심 경쟁력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

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8(a) 참여 기업 1,091곳의 자격 정지, 연방조달 시장에도 구조 변화 신호 
DEI 기반 조달 구조 해체 기조… 전문가, “기회이자 위기가 커진 국면” 

2025년 SBA의 올해의 매사추세츠 예비역소유 사업자로 선정된 로건 커리토의 박찬모 대표는 SBA 8(a)SDB인증을 받아 현재 본
격적으로 정부 조달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tel:+1-617-543-8106
tel:+1-978-870-0508
tel:+1-508-523-5389
mailto:koreanschool.ne@gmail.com
https://www.ksneusa.org
tel:+1-781-454-1357
https://bostonkorea.com/news/sba-8a-%ED%94%84%EB%A1%9C%EA%B7%B8%EB%9E%A8-%EB%8C%80%EA%B7%9C%EB%AA%A8-%EC%A0%95%EC%A7%80-%EC%A1%B0%EC%B9%98-%ED%95%9C%EC%9D%B8-%EC%97%85%EC%B2%B4%EC%97%90%EA%B2%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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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www.premierworkspro.com

tel:+1-617-838-4980
mailto:support@bostonpworks.com
https://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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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년간 증가 폭은 2,146명(6.7%)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2023

년 ACS 추정치에서는 36,353명으

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13년간 무려 10,633

명(41%)이 증가했으며, 2021년 이

후에도 2,309명이 추가로 늘어 회

복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

믹 이후 대학 유학생 증가 및 바이

오테그 중심의 연구 인력 급증 등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매사추세츠 인구 핵심 경제 인구 

38% 

최근 10여년 인구 유입의 급증

을 반영하듯 매사추세츠의 인구

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5%에 불과

하고, 25-44세 핵심 경제활동 인구

가 35%를 차지한다.  한인사회가 

‘젊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적 

분포가 도드라진다. 18세에서 34

세 사이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장년층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구

조다. 청년층은 유학생, 초기 경력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50대 이상의 인구는 1970년에와 80

년대 이민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

착인구가 주를 이룬다. 그럼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연령

층의 비중이 두터워 교육, 연구중

심의 도시구조가 반영된 모습이

라 분석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해외 출생자56%, 

2010년 이후 입국자 31% 

출생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태생 한인은 주로 10대 이하 

및 20대 초반에 분포하며, 한국 태

생 이민자는 40대 이상의 비중이 

높다. 매사추세츠 해외 출생 한인

은 2021년 기준 19,082명이며, 2010

년 이후 입국자가 5,869명으로 전

체 30.7%를 이뤘다. 이어 1990년 

이전 입국자가 5,121(26.8%)명이

었으며 2000-2009년 입국자 4,740

명(24.8%), 1990년대 입국자 3,352

명(17.6%) 순이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입국 한인들(10,421명)은 시

민권 취득율이 26%에 불과해 인

구에 비해 정치력 영향력을 행사

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1990년 입국 한인들은 95.7%가 시

민권을 취득했다.  

혼혈 한국계의 증가세 

전체 한국계가 아닌 '순 한국계 

(Korean alone)' 기준으로 매사추

세츠 거주자는 2021년 2 4,953명이

다. 이 중 미국 시민권자는 17,010

명(68.2%)이고, 비시민권자는 

7,943명(31.8%)이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9천여명이 혼혈 한국계로 

전체 27%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혼

혈 한국계의 증가 추세는 한인 단

독 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으며 18

세 이하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

다. 한인사회는 더 이상 순 한국계 

중심이 아닌 혼혈 한국계와 함께 

‘우리’라는 3인칭 복수 개념으

로 의식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통계적으로 매사추세츠를 중심

으로 한 뉴잉글랜드 한인사회는 

고학력·전문직 중심, 세대의 이

중적 형성, 다인종화가 진행중인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진입해 있

다. 이제는 사고의 폭을 ‘나’가 

아닌 ‘우리’중심으로 넓혀, 세

대간 및 인종간의 포용 노력을 확

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통계가 말

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한인인구 4만8천 명 돌파…매사추세츠10년새 41% 증가 

보스톤발레, 현대 발레 <윈터 익스피리언스> 3월 무대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

스톤 발레가 오는 3월, 현대 발레사의 

두 걸작을 한 무대에 올리는 특별 프

로그램을 선보인다. 

보스톤 발레단(Boston Ballet)은 

‘Winter Experience’라는 제목의 

이번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요르마 엘

로의 「르 사크르 뒤 프랭땅(Le Sacre 

du Printemps, 봄의 제전)」과 크리스

털 파이트의 「더 시즌스 캐논(The 

Seasons’ Canon)」을 무대에 올린

다. 공연은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

(Citizens Opera House)에서 3월 5일

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 발레사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두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보스

톤 발레단 예술감독 미코 니시넨

(Mikko Nissinen)은 “관객을 압도

할 파워하우스 프로그램”이라고 소

개했다. 니시넨 감독은 “요르마 엘로

의 ‘르 사크르 뒤 프랭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트라빈스키의 악보 위에 세워진 작

품이며, 17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

는 이번 공연은 현재 보스톤 발레단 

무용수들의 예술성으로 새롭게 탄생

하게 될 것”이라며 “크리스털 파이

트의 ‘더 시즌스 캐논’은 말 그대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작품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

다”고 밝혔다. 

요르마 엘로의 「르 사크르 뒤 프랭

땅」은 2009년 세계 초연 이후 처음으

로 보스톤 무대에 다시 오른다. 원작

은 1913년 파리에서 바슬라프 니진스

키의 안무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으로 초연된 작품으로, 당시 파격

적인 음악과 안무로 인해 ‘초연 당일 

극장에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전설

로 남아 있는 20세기 초 현대예술사의 

상징적인 작품이다. 

엘로의 버전은 원작 재현보다는 ‘

해석과 성찰’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다. 희생 의식을 중심으로 한 원작의 

원시적 서사에 얽매이기보다는, 음악

과 무용수의 움직임을 통해 현대적 감

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재공연에서는 무대 디자인도 새롭게 

수정돼, 2009년 공연 당시 사용됐던 불

꽃 배경을 제거하고 보다 추상적이고 

절제된 무대미학으로 재구성된다. 

함께 공연되는 크리스털 파이트의 

「더 시즌스 캐논」은 지난 시즌 보스

톤 초연 당시 전석 매진과 극찬을 받

았던 작품이다. 총 54명의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대규모 군무와 조형적인 

무대 구성으로, 무대 전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풍경처럼 변모시키는 작품

으로 평가된다. 막스 리히터가 재해석

한 비발디의 ‘사계(The Four Sea-

sons)’ 음악 위에 구축된 이 작품은 

2016년 파리 오페라 발레단 초연 이후 

세계 주요 무대에서 현대 발레의 대표

작으로 자리 잡았다. 

뉴욕타임스는 초연 당시 “관객들

이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

를 보냈다”고 평했고, 2024년 보스톤 

초연 당시에는 보스턴 헤럴드가 “보

스톤 발레단 무대에서 본 가장 놀랍고 

압도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장소: Citizens Opera House (539 

Washington St, Boston, MA 02111) 

공연 기간: 2026년 3월 5일에서 3월 

15일까지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https://youngdentistrypc.com
tel:+1-978-459-0594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tel:+1-978-303-7000
mailto:jkeum56@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6%A4%EB%B0%9C%EB%A0%88-%ED%98%84%EB%8C%80-%EB%B0%9C%EB%A0%88-3%EC%9B%94-%EB%AC%B4%EB%8C%80%EC%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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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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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경찰이 지난 한해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

forcement)의 이민자 구금 요구

를 전면 거부해 주목을 받고 있

다.  

2025년 접수된 57건의 이민자 

구금 요청 거부 사실은 보스턴 

트러스트액트(Boston Trust 

Act)에 따라 매년 보스턴 경찰청

이 시 의회에 제출한 공식 서한

에 의해 공개됐다.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스턴 경

찰의 보고서는 경찰의 역할에 대

해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

다.  

마이클 칵스 경찰청장은 보스

턴 트러스트 액트(Boston Trust 

Act)에 따라 매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서한 역시 

그 법적 의무다. 트러스트 액트

는 2014년 처음 제정되고 2019년 

개정된 법으로, 형사 영장이 없

는 한 보스턴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목적 구금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대규모 

추방 정책이 예고되자, 보스턴 

시의회는 2024년 12월 해당 법안

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이는 

이민자 사회에 “보스턴 경찰은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신

뢰를 주기 위한 조치로, 지역사

회 불안 해소와 경찰에 대한 신

뢰 회복을 목표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ICE의 구금 요

청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

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2건

, 2023년 19건, 2024년 15건에 이어 

2025년에는 57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ICE는 2024년 수치에 대

해서도 “실제 요청 건수는 더 

많았다”고 반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스턴 경찰은 요청 

접수 방식 개선에 나섰다. 기존

에는 각 구치소 및 구금 시설로 

팩스를 보내는 방식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전용 팩스 번호를 

통해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접수하

고, 모든 요청서를 스캔해 이메

일로 기록 보관하도록 절차를 변

경했다. 콕스 청장은 이 조치가 

“연간 보고 수치의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한 행정 개선”이라고 설

명했다. 

2025년 접수된 57건의 요청서

에는 공통적으로 “국토안보부

(DHS)가 해당 인물이 추방 대상 

외국인일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probable cause)을 판단

했다”는 사유만 기재돼 있었으

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스턴 트러스트 액트는 다만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인신매

매, 마약·무기 밀매, 아동 착취, 

사이버 범죄 등 중대 범죄 혐의

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 이민당국

과의 협조가 가능하다. 이 법은 

2015년 보스턴 경찰이 법의 허점

을 이용해 9명을 연방 당국에 인

계한 사건 이후, 시의회가 문제

를 제기해 더욱 강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사실

상 보스턴을 ‘성역 도시(sanc-

tuary city)’로 만들고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 역할을 한다며 강하

게 비판해왔다. 연방정부는 지난

해 이 정책이 ICE 단속을 방해한

다는 이유로 보스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셸 우 보스턴 시

장과 콕스 경찰청장, 전,현직 시

의원들은 트러스트 액트가 오히

려 공공안전을 강화한다고 반박

해 왔다.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

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신고나 수사 협조, 공공서

비스 이용을 회피할 경우, 도시 

전체의 치안과 안전이 약화된다

는 설명이다.  

칵스 경찰청장은 공식 서한에

서 “보스턴 경찰의 사명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를 줄

이고 공포를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이 

우리의 핵심 임무”이라고 밝혔

다. 

또한 “보스턴의 이민자 공동

체는 범죄 신고와 생활 불편 신

고,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에 있

어 경찰을 신뢰하고 안전함을 느

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ICE와 국경 순찰대들이 

단속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대부

분은 범죄자 아닌 단순 민사범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스턴 

경찰의 ‘커뮤니티 폴리싱’은 

보스턴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경찰, 2025년 ICE 이민자 구금 요청 57건 모두 거부

<전체 기사 읽기>
기준 물가상승률 2.7%를 웃도는 증가

율이다. 다만 주지사실은 회계연도 중 

추가 편성분을 반영하면 실질 증가율

은 약 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주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 속에서 공개됐다. 힐리 주지사는 

최근 지방정부 지원금(UGGA)을 

2.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

방정부들은 그보다 훨씬 큰 폭의 증액

을 요구해 온 상황이다. 

MBTA 재정 지원 확대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MBTA 재정 

지원이다. 힐리 주지사는 고소득자 부

유세 수입을 활용해 MBTA 운영 재정

을 직접 보강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4억7천만 

달러 

-별도 법안을 통해 2026회계연도 잉

여 부유세 재원 11억 달러 중 6억4천5백

만 달러를 MBTA에 투입한다.  

이를 합치면 약 11억 달러 규모의 지

원이 이뤄지며, 이는 MBTA의 2027회

계연도 예산 균형과 2028회계연도 재정 

압박 완화에 모두 기여하는 구조다. 

MBTA는 최근 발표에서, 추가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2027회계연도에만 약 

5억6천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지원안은 지난해

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주정부 재정 

수혈이 이뤄지는 셈이다. 

세제 운용 조정 

힐리 행정부는 “신규 세금·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예산

안은 연방정부의 ‘BBB(Big Beautiful 

Bill)’ 관련 세제 조항 일부 시행을 연

기한다. 주정부는 이의 시행을 단계적

으로 적용하는 운용 방식을 통해 2027

회계연도에만 4억 달러 이상 재정 부담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3년 한시적 세금 크레딧 파일럿 프

로그램도 포함됐다. 

-항공사 친환경 연료(SAF) 사용 유

도 세금크레딧 

-잉여 농산물 기부 푸드팬트리 기부 

농가 대상 5천 달러 세금크레딧  

의료·MassHealth 구조 조정 

이번 예산안에는 매사추세츠 메디케

이드 프로그램인 MassHealth 구조 조

정안도 포함됐다. 

-체중 감량 목적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커버 중단 

-MassHealth 치과 혜택 상한선 1천 

달러 설정 

MassHealth는 주 예산의 최대 비중

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총지출 규모는 

227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

비 약 6억 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교육 예산 

예산안은 학생기회법(Student Op-

portunity Act)에 따라 학군 지원금 76

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수준으로, 공립학교 학생 

수 감소 흐름을 반영해 증가 폭이 둔화

됐다. 앞선 회계연도(2025에서 2026년)

에는 해당 항목이 7%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며, 주의회 승인

을 거쳐야 한다. 매사추세츠 하원과 상

원은 각각 자체 예산안을 마련한 뒤 조

정 절차를 거쳐 여름 중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모라 힐리 주지사, 634억 달러 규모 2027회계연도 
예산안 공개트러스트 액트(Trust Act)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 협조 거부 원칙 유지

▶▶1면에 이어서

mailto:help@bostonkoreancatholic.org
tel:+1-617-558-2711
mailto: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https://www.bostonkoreancatholic.org
tel:+1-508-799-4488
mailto:office@workmc.org
http://workmc.org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A%B2%BD%EC%B0%B0-2025%EB%85%84-ice-%EC%9D%B4%EB%AF%BC%EC%9E%90-%EA%B5%AC%EA%B8%88-%EC%9A%94%EC%B2%AD-57%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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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주 ICE 단속 작전, '최악의 범죄자들' 주장에 강한 반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국토안보부(DHS)는 메인주에

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 작전으로 닷

새 동안 2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26

일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작전에 ‘캐치 오브 더 데이

(Operation Catch of the Day)’라

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 작전은 메인주 전역에

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비록 랍스터 등 어업을 주를 이

루는 어업이 중심을 이루는 메인주 

특성상 ‘오늘의 어획고’라는 작전

명을 사용했지만 이민자 단속을 이

에 비유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포틀랜드와 루이스턴 등지에서는 

수백 명 규모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

고 있으며,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요

원에 의해 시위 참가자 알렉스 제프

리 프레티가 사망한 사건 이후, 정치

권의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메인주 최대 이민자 법률 지원 단

체인 ‘이민자 법률옹호 프로젝트

(ILAP)’는 26일 성명을 통해 ICE

에 작전 중단을 촉구했다. 수 로슈 

ILAP 대표는 “체포되고 있는 사람

들 대부분은 범죄 기록이 없고, 합법

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이들”

이라며 “차 안에서 끌려가고, 거리

에서 납치되듯 체포되고, 가정이 표

적이 되고 있다. ICE는 식료품점과 

학교 주변까지 감시하고 있다. 적법 

절차와 인간성 모두 무너진 집행”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ILAP는 현재 긴급 인신보호청원

(habeas corpus)과 보석 심문(bond 

hearing)을 신청하는 법적 대응에 착

수했으며, 이번 작전으로 체포된 사

람들 가운데 최소 60명 이상이 긴급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

방 판사들은 이미 최소 8건의 긴급 

명령을 통해, 체포자들의 타주 이송

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체포된 메인주 

주민 최소 8명은 이미 루이지애나로 

이송됐다. 

한편, 포틀랜드 지역 주민들은 혹

한과 폭설 속에서 이민자 이웃들이 

외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

발 적 인  ‘제 설  연 대 (shovel 

brigades)’를 만들어 차량과 진입

로의 눈을 치우는 활동을 벌이고 있

다. 또한 일부 공장에서는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백인이 중심이 된 인간 

띠벽을 만들어 이민자들이 습격당하

지 않도록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DHS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최

악의 범죄자들(worst of the worst)’

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DHS는 체포자 명단, 혐

의 내용, 구금 장소 등에 대한 언론의 

공식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현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체

포 대상자 가운데 네 아이의 어머니, 

간호사, 18세 대학생 등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

으며, 이들의 체포 장면이 소셜미디

어 영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

하고 있다. 

메인주에는 2023년 ACS 통계 추

정 3천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집계됐다.  

메인주 재닛 밀스 주지사는 엑스

(X, 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

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

히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밀스 주지사는 “나는 트럼프에게 

위축되지 않는다. 메인주도 마찬가

지다. 직접 만나 이민단속국을 우리 

주에서 철수시키라고 분명히 말하겠

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적설량 23.2인치 기록… 100년 
역사상 8번째 폭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이 2026년 1월 대형 겨울

폭풍으로 23.2인치의 폭설을 기

록하며, 100년이 넘는 기상 관측 

역사상 8번째로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번 폭설은 2005년 대형 블리

자드(22.5인치)를 넘어서는 수치

로, 보스턴 겨울사에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 폭설’로 기록됐

다. 

보스턴 로건공항 관측 기준으

로 집계된 이번 적설량은 2022년 

1월 28일에서 29일 폭설에 근접

하는 수준이다. 당시 역시 보스

턴 전역을 강타한 대형 폭설로 

기록된 바 있다. 

매사추세츠 전역에서도 일부 

지역은 2피트를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글러스터는 무려 27인치, 

스터링과 피바디는 각각 약 25인

치에 달하는 눈이 쌓였다. 

전체적으로 매사추세츠 대부

분 지역은 12인치에서 19인치, 일

부 지역은 20인치에서 27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버크셔 지

역에서 보스턴까지 고르게 폭설

이 분포됐다. 케이프코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8인치에서 15

인치 수준이었다. 

이번 폭설로 새로운 일일 기록

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다수 

지역이 24시간 기준 역대 상위 20

위 적설량에 포함됐다. 대표적으

로 밀턴 23.6인치, 우스터 22.4인

치, 글로스터 27인치, 프로비던

스와 로웰은 각각 16.5인치를 기

록했다. 

매사추세츠 역사상 24시간 최

고 적설 기록은 1997년 ‘만우절 

블리자드(April Fool’s Bliz-

zard)’ 당시 내틱에서 기록된 

29인치다. 

보스턴 역대 폭설 적설량 순위 

(인치 기준) 

1. 2003년 2월 17일~18일 | 27.6 

2. 1978년 블리자드(2월 6일~7

일) | 27.1 

3. 1969년 2월 24일~26일 | 25.8 

4. 1997년 3월 31일~4월 1일 | 

25.4 

5. 2013년 2월 8일~9일 | 24.9 

6. 2015년 1월 26일~28일 | 24.6 

7. 2022년 1월 28일~29일 | 23.6 

8. 2026년 1월 25일~26일 | 23.2 

9. 2015년 2월 7일~9일 | 23.1 

10.2005년 블리자드(1월 22일

~24일) | 22.5 

11.1978년 1월 20일~22일 | 21.7 

12. 1994년 2월 8일~11일 | 20.6 

13. 1960년 3월 3일~5일 | 19.8 

14. 1958년 2월 16일~17일 | 19.4 

15. 1996년 1월 7일~10일 | 18.6 

매사추세츠 주요 적설량 (1월 

26일에서 27일 폭설 기준) 

글러스터 27인치 

피바디 25.5인치 

밀턴(블루힐스) 25.3인치 

스터링 25.2인치 

레스터 24.8인치 

킹스턴 24인치 

미들턴 23.5인치 

우스터 22.4인치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메인주 ICE <캐치 오브 더 데이> 작전, 닷새간 200명 이상 체포

2026년 1월 겨울폭풍, 2005년 블리자드 넘어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

(Fidelity Investments)의 대표 펀

드인 콘트라펀드(Contrafund)를 

30년 넘게 이끌며 세계적인 성과

를 기록한윌 대노프가 올해 말 은

퇴한다. 

대노프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35년 동안 콘트라펀드를 운용하

며 수백만 명의 피델리티 고객들

이 현명하게 투자하고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은 인생 최고의 특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 이후에도 피델

리티에 자문역(adviser)으로 남을 

예정이다. 

콘트라펀드 운용은 피델리티 베

테랑 매니저인 제이슨 와이와애셔 

아놀릭이 공동 포트폴리오 매니저

로 승계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

미 공동 운용역으로 임명된 바 있

다. 

대노프는 후임자들에 대해 “수

십 년간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

웠고, 콘트라펀드의 투자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피델리티 

글로벌 리서치팀의 폭넓은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운용 전략을 이

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은퇴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피델리티 역사에서 하나의 시

대가 끝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

아들여진다. 개인 중심의 운영에

서 이제는 연구리서치 중심의 운

영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피델리

티는 오랫동안 대노프의 은퇴 시

점과 후계 구도에 대해 공개적으

로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다. 

전설의 투자 매니저 피터 린치

(Peter Lynch)의 제자로 알려진 대

노프는 1986년 피델리티에 입사해

, 1990년부터 콘트라펀드를 단독 

운용했다. 이후 콘트라펀드는 약 1

만 500퍼센트(10,500%)의 누적 수

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의 두 배 이상 성과를 냈

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콘트

라펀드는 2025년 말 기준 자산 규

모 1,760억 달러에 달했다. 

대노프는 올해 4월까지 사실상 

단독으로 3,000억 달러가 넘는 자

산을 여러 전략에 걸쳐 운용해 왔

으며, 수십 년 동안 투자자들과 기

업 경영진 모두에게 두터운 신뢰

를 구축해 왔다. 그의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에는 아마존, 엔비디아

, 메타 플랫폼스 등이 포함돼 있으

며,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016년 피델리티는 한 광고에서 

한 아버지가 대노프에게 보내는 

편지를 연출한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콘트라펀드에 투자해 

아들의 대학 교육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들 사진을 동봉했는데, 

이 광고는 실제 대노프가 받은 편

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대노프가 물러난 이후, 그가 감

독하던 다른 소규모 펀드들은 니

디 굽타와 맷 드러커가 승계해 운

용하게 된다. 

피델리티 자산운용 부문 책임자

인 바트 그레니어는 성명을 통해 

“대노프는 가장 복잡하고 변동성

이 극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탁

월한 회복력과 전략적 판단력을 

보여줬다”며 “수많은 투자자와 

고객, 그리고 피델리티에 남긴 그

의 영향력은 진정으로 영감을 준

다”고 평가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수익률 약 1만 500퍼센트… 세계 최고 ‘단독 주식 운용역’ 시대 막 내려

피델리티 콘트라펀드 전설 윌 대노프, 35년 만에 은퇴

https://bostonkorea.com/news/%EB%A9%94%EC%9D%B8%EC%A3%BC-ice-%EB%8B%A8%EC%86%8D-%EC%9E%91%EC%A0%84-%EC%B5%9C%EC%95%85%EC%9D%98-%EB%B2%94%EC%A3%84%EC%9E%90%EB%93%A4-%EC%A3%BC%EC%9E%A5%EC%97%90-%EA%B0%95%ED%95%9C/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A0%81%EC%84%A4%EB%9F%89-232%EC%9D%B8%EC%B9%98-%EA%B8%B0%EB%A1%9D-100%EB%85%84-%EC%97%AD%EC%82%AC%EC%83%81-8%EB%B2%88%EC%A7%B8-%ED%8F%AD%EC%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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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한겨

울 보스턴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발이 

휘날리는 날이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줄 한 그릇의 국물이 간절해진다. 보스턴 곳곳

에 자리한 한식 레스토랑들은 고국의 맛을 그

대로 담은 뜨끈한 국물 요리로 한파에 지친 이

들에게 위안을 선사하고 있다. 

진한 육수와 깊은 풍미가 어우러진 국물 한 

그릇에는 마음까지 채워주는 따뜻함이 묻어난

다. 뼈와 채소를 오래 끓여낸 탕, 부드러운 두

부가 가득한 찌개, 그리고 약선처럼 깊고 풍부

한 삼계탕까지 정성껏 끓여낸 진한 국물은 단

순한 음식을 넘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특히 올스턴(Allston)과 브루클라인

(Brookline) 지역에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한국 식당들이 모여 있어, 취향에 맞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겨울, 보스턴의 한파를 녹여줄 다섯 곳

의 특별한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각 식당은 저

마다의 시그니처 국물 요리로 손님들의 발걸

음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 설렁탕(Seoul Soulongtang): 진한 사골 

국물의 정석 

서울 설렁탕은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국 음식점 중 하나로, 설렁탕 전문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소의 뼈를 오랜 시간 끓여 우려

낸 하얀 국물은 깊은 감칠맛과 영양을 자랑한

다. 손님들은 직접 소금과 후추, 다진 파를 넣

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할 수 있다. 

설렁탕 뿐만 아니라 갈비탕(Kalbi Tang), 

냉면(Naengmyeon), 보쌈(Bossam), 사골부

대찌개(Sagol Budae Jjigae) 등 다양한 국물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특히 매콤한 냉면은 보

스턴 지역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넉넉한 

양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

에게도 사랑받는다.  

주소: 1245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134 

운영시간: 매일 11:30 AM – 9:30 PM 

웹사이트:  

https://www.yelp.com/biz/seoul-soulong-

tang-boston 

한마루 감자탕(Hanmaru Gamjatang): 얼큰한 

감자탕의 진수 

한마루는 감자탕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으로, 돼지 등뼈를 푹 고아 만든 진한 국물이 

일품이다. 감자탕에는 부드러운 고기, 감자, 당

면, 배추, 미나리, 숙주 등이 풍성하게 들어가

며, 들깨가루가 더해져 고소한 맛을 더한다.  

최근에는 마라 감자탕(Mala Gamjatang)이

라는 새로운 메뉴도 선보이며 변화를 시도하

고 있다. 중국식 마라 소스를 더한 이 메뉴는 

기존 감자탕과는 다른 매콤한 맛을 제공한다. 

해물파전(Seafood Pancake), 족발볶음(Jok-

bal Bokum), 막국수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와 

콤보도 다양하게 있어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하

기 좋다.  

주소: 168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운영시간: 매일 11:30 AM – 9:00 PM 

웹사이트:  

https://www.hanmaruboston.com/ 

Kaju Tofu House & Tofu Story : 부드러운 순두

부 찌개로 따뜻함 충전 

가주 순두부(Kaju Korean Cuisine) 

가주 순두부는 1세대 이민자가 운영하는 식

당으로, 한국 가정식의 따뜻함을 그대로 전달

한다. 이곳의 순두부찌개는 매일 유기농 Non-

GMO 콩으로 직접 만든 신선한 두부를 사용

하며, 쇠고기(Beef), 돼지고기(Pork), 해물

(Seafood), 굴(Oyster), 만두(Mandu), 야채

(Veggie) 등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순

두부와 함께 제공되는 밥과 반찬으로 한 끼 식

사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가주 순두부는 2026년 가을 개업 15주년을 

맞이한다. 오랜 시간 동안 보스턴 한인 커뮤니

티의 사랑을 받아온 이곳은 순두부찌개 외에

도 비빔밥(Bibimbap), 불고기(Bulgogi), 갈비

(Galbi) 등 클래식한 한식 메뉴를 제공한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운영시간: 11:00 AM – 9:00 PM 

웹사이트: https://kajuallston.com/ 

두부이야기(Tofu Story) 

두부이야기는 집에서 직접 만든 신선한 두

부로 순두부찌개를 선보인다. 모든 손님에게 

제공되는 수제 두부 시식은 이곳만의 특별한 

서비스다. 순두부찌개는 쇠고기(Beef Soon 

Tofu), 김치(Kimchi Soon Tofu), 햄과 소시지

(Ham and Sausage Soon Tofu), 해 물

(Seafood Soon Tofu), 혼합 (Mixed Soon 

Tofu)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매장

은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메뉴에는 치즈 

갈비(Cheesy Ribs), 돌솥 비빔밥(Stone Bowl 

Bibimbap) 같은 트렌디한 메뉴도 포함되어 있

어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높다. 넉넉한 좌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단체 손님도 편하게 이

용할 수 있다.  

주소: 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운영시간: 11:00 AM – 10:00 PM 

웹사이트: 

 https://www.tofustoryboston.com/ 

이루(Iru): 미슐랭 인정받은 삼계탕의 품격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이루는 보스턴에서 가

장 화제가 되고 있는 한식당이다. 야마자키 하

지메(Hajime Yamazaki) 셰프가 운영하는 이

곳은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미슐랭 빕 구르

망(Michelin Bib Gourmand) 어워드를 받은 

자매 레스토랑들을 두고 있어 그 품질을 인정

받았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삼계탕은 셰

프 어머니의 가족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지며, 

유기농 닭에 찹쌀, 인삼, 구기자를 넣어 푹 끓

인 깊은 맛을 자랑한다. 

삼계탕은 휴대용 가스 버너 위에서 뜨겁게 

제공되며, 직원들이 친절하게 닭고기를 발라

주고 국물을 섞어준다. 고급재료들을 사용한 

반찬이 맛있고 특히 게장을 응용한 새우장은 

고급스러운 맛으로 손님들의 찬사를 받고 있

다. 프릭스 픽스(Prix Fixe) 메뉴로 1인당 $55

부터 $80로 종류가 나뉘어져 있으며, 예약은 

필수다. 매달 15일에 다음 달 예약이 오픈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주소: 238 Washington St, Brookline, MA 

02445 

운영시간: 화요일 – 토요일 저녁 5:00 PM – 
10:00 P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ru_boston/?

hl=en 

예약 사이트: 

https://resy.com/cities/brookline-

ma/venues/iru?rwg_token=AFd1xnEoJQ8o

KawZ3K33t372kaekiL2IVcSo_7__wBcg-

bqryTxJn6l-anOgjDwtG4yfxzDSrmbtxzd-

z0gYKwT9HTRnTwCxFXfIDkdIrrcbHqrcw

vgjKkhc%3D&date=2026-01-27&seats=2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의 한파를 녹여줄 뜨끈한 국물 레스토랑
<전체 기사 읽기>

tel:+1-857-600-6755
https://dependableusa.com
tel:+1-617-458-2733
tel:+1-508-381-9519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9D%98-%ED%95%9C%ED%8C%8C%EB%A5%BC-%EB%85%B9%EC%97%AC%EC%A4%84-%EB%9C%A8%EB%81%88%ED%95%9C-%EA%B5%AD%EB%AC%BC-%EB%A0%88%EC%8A%A4%ED%86%A0%EB%9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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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참 아름답다. ‘나빌

레라’ 가 그러하다. 조지훈 시인

인데 시 승무僧舞에 나온다. 고등

학교적에 배웠고, 이따끔 읊조리

는 시이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 승무 중에서) 

 

지난 10월이다. 한국에선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화행사중, 

나비가 로봇으로 등장해 날았다. 

이를 본 중국 최고지도자가 말했

단다.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

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운 나비가 중국 선전深圳
까지 날아와 노래까지 하면 좋겠

다’ 

유튜브에서 볼적이다. 과연 로

봇이 사뿐사뿐 가볍게 날으는 모

습은 삼삼하더만. 정녕 나빌레라 

된것인데, 노래하는 나비를 중국

에서 만들 모양이다. 그런데, 노래

하는 나비는 과연 있는가. 아마 그

럴 수도 있겠다. 로봇 나비를 말한

다. 아마 그 노래소리는 가냘프다

만 적당히 아름다울 것이다. 자연

의 나비는 노래할 수 있을까. 연습 

한다면 나비도 노래할 수있을까 

말이다. 

나비는 생태계에서 역할이 대

단하다. 보기에만 아름다운게 아

닌것이다. 봄이면 꽃들은 벌과 나

비를 꿀로 유혹한다. 꿀을 빨고자 

꽃에 앉는 나비는 발에 당연히 꽃

가루를 묻힌다. 숫컷 꽃가루가 묻

은 발로 다른 암컷 꽃으로 옮겨 갈

적에 자연스레 수분受粉의 과정

이 이뤄지는 거다. 작디 작은 꽃가

루의 주고 받음이 자연의 생태계

를 보존한다고 해야 할까. 자연의 

신비여.  

어디 생태계에서의 역할 뿐이

랴. 나비에 얽힌 속담도 많다. 심

지어 나비효과란 말도 있다고 한

다. 작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폭

풍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말이라

는 거다.  한편 고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시련의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거친 비바람도 견

뎌야 하는 바. 

봄비라도 내리면 나비는 어디

에 숨나? 시련이 닥치면 나비는 과

연 숨죽이고 견뎌낼 수있을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4)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나빌레라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10회 

'투자(investment)'와 '투기(speculation)' 사이에서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돈이 말을 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건 

기회다, 한 번에 인생이 바뀐다 등등 이런 말

들이 믿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성경은 돈을 

금하지 않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묻는 것이다. 투자와 투기의 경

계선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마 25:21)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신앙을 책망하셨다. 얼마를 벌었

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맡긴 것을 다루었느

냐 이다. 하나님은 “왜 위험을 감수했느냐

?”를 묻지 않으시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

았느냐?”를 물으신다. 성경적 투자는 탐욕

이 아니라 책임이다. 성경의 투자에는 시간, 

노력, 기다림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성경에는 ‘한탕‘이라는 개념

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투자는 소유의 확대가 아니라, 책

임 있는 관리(청지기) 개념에 가깝다. 주인

은 맡긴 것을 활용한 종들을 칭찬한다. 핵심

은 위엄 감수가 아니라, 충성.책임.지혜에 있

는 것이다. 목적은 주인의 기쁨이지, 자신의 

과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적 투자

의 기준은 맡겨진 자원을 가치 있게 사용하

느냐에 있다. 노력.시간.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 결과보다 태도와 동기를 주인은 보신

다. 

성경이 경고하는 ‘투기’의 본질, 성경

에서 문제 삼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

에 대한 태도이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

절까지의 말씀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

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

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

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

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투기의 

핵심은 빠른 부에 대한 집착을 말한다. 노동

.가치 창출 없는 요행을 바라는 것을 경계하

며, 하나님보다 수익을 신뢰함을 경고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누가복음 12:15절 “저희에

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

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

하리라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미래를 물질로만 보장하려는 태도를 우리에

게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린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이다

.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하나님 없는 안전감은 바로 ‘우상숭배

’를 말한다.  

물질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은 말씀하고 있다.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성

경적 경계선의 동기는 투자는 맡김에 대한 

책임에 있으며, 투기는 빠른 이익에 있다. 성

경적 경계선의 시간은 투자는 인내와 기다

림에 있으며, 투기는 조급함에 있다. 성경적 

경계선의 수단은 투자는 지혜.노력.분별에 

있으며, 투기는 운.정보.소문에 있다. 성경적 

경계선의 태도는 투자는 하나님의 신뢰에 

있으며, 투기는 돈.신뢰에 있다. 성경적 경계

선의 결과는 투자는 ‘축복의 통로’이며, 

투기는 종종 ‘중독과 파괴’에 있다. 

성경이 경고하는 ‘투기’의 실체는 돈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

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이다. 

투기는 종종 조급함, 비교, 두려움에서 시작

된다.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신앙의 경계선

은 투자는 하나님을 신뢰한 채 자원을 사용

한다. 그러나 투기는 하나님 대신 수익을 신

뢰한다. 투자는 잃어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

는다. 투기는 잃으면 신앙이 흔들린다. ‘무

엇을 믿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할렐루

야! 

https://bostonkorea.com/news/%ED%88%AC%EC%9E%90investment%EC%99%80-%ED%88%AC%EA%B8%B0speculation-%EC%82%AC%EC%9D%B4%EC%97%90%EC%84%9C-%EB%AF%BF%EC%9D%8C%EC%9D%80-%EC%96%B4%EB%94%94%EC%97%90-%EC%84%9C-%EC%9E%88%EB%8A%94%EA%B0%80/
https://bostonkorea.com/news/%ED%95%9C%EB%8B%B4%EA%B0%9D%EC%84%A4%E9%96%91%E8%AB%87%E5%AE%A2%E8%AA%AA-%EB%82%98%EB%B9%8C%EB%A0%88%EB%9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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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실내 활동 시간

이 길어지는 겨울철이면 독감(인플루엔자

) 확진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특히 학

교와 학원 등 단체 생활이 잦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

산하는 추세다. 소아·청소년층은 성인에 

비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집단 감염의 위

험이 큰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세

심한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 독감 유행은 통상적으로 7~12 세

와 1~6 세 사이의 소아 계층에서 가장 높은 

환자 비율을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

은 독감뿐만 아니라 RSV(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다른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이른바 ‘바이러스 2~3중 위협(멀티데믹

)’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A·B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38~40℃에 달하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 등 

전신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

징이다. 영유아는 탈수, 구토, 식욕 저하와 

함께 심하게 보채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

다. 특히 고열이 3 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

흡곤란, 청색증,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

면 이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신호이므로 즉

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아는 성인보다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고열로 인한 탈수는 물론 폐렴, 중이

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단체 생활을 통해 전염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증상 초기부터 신속

하게 대응해야 한다.  

독감 치료의 핵심은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을 앞당기고 합병증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함께 해열제, 

진통제 등의 대증 치료를 tl 시행하며, 고열

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충

분히 섭취하게 해야 한다. 완치와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분한 휴식은 필수이며

, 열이 내린 후에도 최소 하루 정도는 등교

나 등원을 삼가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감은 예방접종과 기본적인 위생 수칙 

실천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 소아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 접종 후 실질적인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본격적

인 유행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미리 접종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상에서의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는 기본이며, 바이

러스가 확산하기 좋은 건조한 실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실내 습도는 40~60%로 유

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한다. 단체 생활 시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기초 면역력을 높여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겨울철 독감 유행, 영유아·학령기 아동 ‘멀티
데믹’ 주의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
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겨울철 독감 유행  
영유아·학령기 아동 
'멀티데믹' 주의보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낮

아지면서 소아 청소년들에게 늘어나고 있는 겨

울철 독감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

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 무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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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된 어른에게 생일 파티

란 무엇인가. 어느샌가 자연스럽

게 일 년에 단 하루일 뿐인데도 사

라져 버린 행사. 하지만 사실 우린 

생일마다 빠짐없이 공예품 같은 

케이크 위를 일렁이는 수많은 촛

불을 불어 끄며 불어나는 나이를 

기념해 왔다. 남편이 이번 생일만

큼은 기필코 자신도 아이들처럼 

파티를 해야겠다며 우리를 (나, 

딸, 아들) 초대했다. 이렇게 좀처

럼 안 하던 짓에 열과 성을 다하면 

애들한테 놀림이나 받을 텐데. 걱

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미리 

시험을 해보았다. 난 안가. 그 순

간 날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 우

리가 거절이 불가능한 파티에 초

대당했음을 곧바로 알아챌 수 있

었다. 

우리는 애들 생일마다 친구 서

너 명을 집으로 초대해 한 차에 애

들을 다 태운 다음 쇼핑몰로 모셨

다. 오락실로 들어가 게임을 시키

고 푸드 코트에서 밥을 먹였다. 자

세히 들여다보면 잔소리 없이 애

들 뒤를 밟으면서 우리 애가 친구

들 사이에서 주로 무슨 얘길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 또는 감

시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모

처럼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

여 보내는 시간 한 구석에 우리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결제를 했

다. 그러니까 남편은 애들 생일마

다 보호자로 그 곁을 서성이며 책

임감 있는 아저씨에서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 소년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변신한 채 서글

펐던 것이다. 

남편은 파티 날짜를 잡는데서

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저런 

장난스러운 핑계를 대가며 아이

들이 협조하지 않는 탓이다. 둘이 

대놓고 남편을 번갈아 약 올려서 

그렇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

을 가만 구경하다 애들한테 그냥 

빨리 해치우자고 꽥꽥거려보았

지만 별 소용이 없다. 다만 내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 나 내일 벌

써 피곤해서 아빠 생일 파티 안 가

고 싶어, 하는 둘째의 귓속말. 곧

이어 남편의 애타는 선언이 온 집

안을 쩌렁쩌렁 울린다. 내 생일 선

물로 파티 끝나면 너네한테 선물 

사줄게! 그 길로 파티는 광란 속

에 시작되었다. 

자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외계

인? 아무려나, 아이들 동의 없이 

먼저 불쑥 시작한 이 사랑과 인연

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재미도 놓치지 않는 (작작해라) 

남편, 생일 축하합니다.

 

[인류연재]  생일과 결제

이혜준 
 junhey2026@gmail.com

2026년 이민생활을 담담하게 다룰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2월 1일 - 2월 7일 

● 운수: 산다는 것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만큼 만만치
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마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외로 

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융통성을 보이세요. 너무 실리
를 앞세우면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애정: 늘 지켜
주는 상대가 가까이 있으니 마음에 위안이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 6일 길일. 1, 4일 주의.

쥐띠 | 마음에 위안이

● 운수: 모든 일과 기회를 독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
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맡겨 보세요. ● 금전: 뜻하

지 않았던 지출로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빨리 털어버리도록 하
세요. ● 애정: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면 헤어지고 아니면 관대하게 용서해주도록 하
세요.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4, 7일 길일. 2, 5일 주의.

소띠 | 관대하게 용서를

● 운수: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 삶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충만해집니다. ● 금전: 재물이 한 아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분주한 가운데 이윤과 이득이 곱절로 상승하겠
습니다. ● 애정: 성숙된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주입니다. 서로의 이상과 감정
의 일치로 행복한 사랑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

토끼띠 | 행복한 사랑을 느끼는 

● 운수: 감정조절을 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
다.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갑자기 그만 둘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바꿔지기가 쉽습니다. 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 애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서 쓸데없는 상상이나 생각으로 자
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범띠 | 감정조절에 신경 써야 

● 운수: 새로운 각오로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
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나 직장은 과감히 청산하는 용기가 있어야 

새 길이 열립니다. ● 금전: 찬스가 왔으니 꼭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금
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따릅니다. ● 애정: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
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도 끝나고 맙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 7일 길일. 5, 6일 주의. 

용띠 | 찬스가 왔으니

● 운수: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
니다. 불미스런 일의 연루가 되거나 괜한 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

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금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는 말처럼 겉으로 보
이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 애정: 부부관계나 
애정관계에 빨간 경고 신호가 들어왔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뱀띠 | 소문난 잔치에

● 운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된 것이 더 다행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

다. ● 금전: 금전운은 양호한 편으로 자금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애정: 가
장 바람직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이 현실에 맞게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남에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

말띠 | 양호한 편으로 

● 운수: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추
진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 금전: 거래나 판매가 쉽게 이

루어집니다.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저축했다고 생각하면 든든할 것입니
다. ● 애정: 상대를 바로잡으려 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
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 6일 길일. 5, 7일 주의.

양띠 | 좋은 결과가 

● 운수: 가만히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
니다. 지금은 무리하거나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신에게 불리해집니

다. ●금전: 방심한 사이에 엉뚱한 손해를 보기 쉬우니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애정: 가족의 화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커지면 남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05, 93, 81, 69, 57, 45, 33년생은 3, 4일 길일. 1, 7일 주의.

닭띠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 운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에 더 나아질 것은 무엇이고 인

생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
았던 일로 지출할 일이 생기겠습니다. ● 애정: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도 모
르는 어떤 다른 생각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4, 7일 길일. 5, 6일 주의.

원숭이띠 | 한번 생각해 보아야 

● 운수: 시간은 황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가와 일,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해 주세요.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줄 것입니다

. 나갔던 돈이나 그동안 받지 못해서 고심하던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애정: 
새로이 시작하는 사랑이나 갑자기 고백을 받은 사랑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
이지 않도록 하세요. 차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 3일 길일. 2, 4일 주의.

개띠 |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는 

● 운수: 여느 때보다 더 세심하게 주변의 일에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손해 보거나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조심하고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
겠습니다. ● 애정: 누군가가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주길 바랄 정도로 벗어나고 싶
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의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7일 길일. 3, 5일 주의.

돼지띠 |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https://bostonkorea.com/news/%EC%9D%B8%EB%A5%98%EC%97%B0%EC%9E%AC-%EC%83%9D%EC%9D%BC%EA%B3%BC-%EA%B2%B0%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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